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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

18-08-11

미국의 현 정부를 지지하거나 안 하거나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팩트에 입각한 미국의 경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실업률.  2018년 7월 한달 동안 미국의 경제는 157,000 명이 새로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의 실업률은 3.9%로 노동청통계국의 숫자가 나타냈습니다. 이 실업률은 6월의 3.8%보다 0.1% 올랐지만 3.9%는 2018년 6월 이전 8년 동안에 가장 낮은 실업률입니다. 경제 학자들은 4%를 완전 고용치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3.8%와 3.9%의 차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동시에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6%이었다.

2. GDP 성장. 미국의 국내총생산량(GDP)은 7월에 연중 비율로 쳐서 4.1% 성장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GDP 성장율이 2%를 넘지 못했었는데 4.1%의 GDP 성장률은 특기할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3. 푸드 스탬프 수혜자.  연방 정부로부터 푸드 스탬프를 받는 수혜자 수는 28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복지비용의 큰 몫을 차지하는 푸드 스탬프 수혜자가 거의 300만 명이 줄었다는 사실은 연방 정부의 예산 적자를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공장과 제조업 일 자리. 2018년에 들어서 미국의 경제는 월 평균215,000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이 증에서 37,000 개의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행정부는 해외로 빠져 나간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려 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 효과가 가시화 되는 것 같습니다.

5. 임금 증가.  미국 근로자의 임금과 혜택은 200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연률 0.6%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지난 12 개월 동안에 임금은 2.8% 상승했는데 이는 과거 10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6. 다우 주가지수.   다우 (Dow) 주가 평균지수는 25,000를 웃돌고 있습니다.  아직 채우지 못한 구인 일자리는 5월에 665만9,000개였고 6월에는 거의 비슷한 662만개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664만 6000 개였습니다. 기업의 수입은 7월에 6월 대비 9.8% 증가했고 기업의 이익은 24%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돌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언론과 야당 인사들은 날카로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의 통계국의 수치는 어느 당이 집권하는가에 상관없이 편견 없는 수치임을 자타가 인정합니다. 정치인들은 표심 잡기 위한 정치적 수사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경제인들은 정치인들에 비하여 공정한 수치를 산출하고 사용합니다. 지금의 호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현재의 경제 상황은 기대 이상입니다. 경쟁력에 있어서도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 제 1위를 차지했던 홍콩을 제치고 제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끝
